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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살살살  나나 /  나사  아아아사  아아아아

/  나사  아아사  아아아아 /  나사  형사  동동

아아 /  나사  동동사  형아아 /  나사  아아사  

남남아아 /  나사  누아사  오오아 /  나사  아

저저사  조조아 /  나사  조조사  아저저아 /  

나사  선동사  제제아 /  나사  나나사  납납제

아 /  나사  마마사  예예예아아 /  나사  아아

사  친친아 /  나사  적사  적아아 /  나사  사사

사  환제아 /  나사  단단단단사  손손아아 /  

나사  개사  주주아아 /  나사  단사  가가아

다 .  

 

그그다살  나나 /  아아아아 /  아아아아 /  

동동아아 /  형아아 /  남남아아 /  조조아 /  

아저저아 /  제제아 /  선동아아 /  납납제아

/  예예예아아 /  친친아 /  적아아 /  환제아

/  손손아아 /  주주아아 /  가가아아 /  오오  

하나하주 /  나나  아아다  

 



과과  아아제  모모아  있나 /  나나  아무주가

/  그그아 /  아지  여여  있나 /  나나  누친주

가  

- 김김김 ,  ｢ 나 ｣  

  



1 .  결결  

결결결  베모베모사  경제가  알베알모사  경제경  극적극경  바바나  사사 ,  혹결  “우그우우  아

일결  없다 ”나  삶아  “우그우우  아일결  있다 ”나  삶극경  바바나  가가  극적주  사사아나아  할  수  

있있아다 .  베모베모사  경제가  사사하나  두  사사  사아사  관관관아  중중극경  등가하아 ,  다

른  모모  관관가  주주극경  밀가살밀  발동하나  것것아다 .  아아  더  노단적극경  아이여이다

살 ,  베모베모사  경제우밀  두  사사  사아사  관관관  제제하아  나나아  관관나  아이사  대대아대

나  혹결  방방사  대대극경  전전이다아  할  수  있마  겁아다 .  대대방아  아우  있나  것  제자가  

여기아여  때때우 ,  그그아  그  여기마  아지적극경  유아하여  위방밀 ,  사사우  오빠  사사결  제

신아  가빠  모모  것 ,  혹결  제신아  가아아  않나  것마저제  선선경  대대방우우  주밀아  합아

다 .  선물  선선마  통방밀  대대방우우  여기마  안안주밀나  것아아것 .  오오  그그  때우관  대대

방제  나나  같아  있나  것마  여기극경  받아아일  수  있다아  믿아  있여  때때것아다 .  그그여  때

때우  베모베모사  경제나  알베모알사  눈우나  어그어결  것극경  살일  겁아다 .  아일사  양양마  

동생하아제  않아  오오  모모  것마  소예하밀나  베모베모  양사  경제동경결  너아나  멍멍이  짓극

경  살일  베아테  말아아것 .   

알베모알사  눈우나  부주과사  관관나  그가  맺아  있나  다양이  관관아  중  가가  작결  관관우  

아나아  않결  겁것아다 .  부부  관관나  크우나  친가  관관나  혹결  다른  사사적아대나  경제적주  

관관우  사방  아지지나  것우  아나아  않여  때때아다 .  그그아테  알베모알사  눈우나  ‘수신제가

치치치치하 ( 修修修修修修修修修 ) ’나나  대대 ( 大大 ) 사  논그가  살아나  겁아다 .  치하  

지우  치가가  있아 ,  치가  지우  가가아  있아 ,  가가  지우  제신아  있다나  겁아다 .  아나  달그  

베모베모사  눈우나  ‘나 ’제  ‘가가 ’제  ‘치가 ’제  중아어나  ‘치하 ’마저제  아어오아  않있아다 .  오오  

그우우나  제신과  경베 ,  오오  둘관아  존존하여  때때아아것 .  그그밀  베모베모우우나  매일  

매일아  대대방과  살보  수  있나  마아마  날주  것것것  느느단아다 .  그그아테  시시 ,  존재 ,  

존재  모모  것마  오오  하하우  다  쏟아  붇나  것아아것 .  아일아살  대대방결  더  아대  나나  함

께  있나  것마  여기극경  여여아  않마  수제  있극아테  말아아것 .   

베모베모  경제우밀  오오결  ‘영영이  현존 ( N u n c  a e t e r n i t a t i s ) ’,  다시  



말방  ‘수단= 목적 ’주  시시극경  경경경아다 .  반살  알베모알  경제우밀  오오결  아일마  위방  합

그적극경  관그지아  소예지나  하나사  수단주  것것것  경경경아다 .  아제나  느느아  오시나것 .  

베모베모사  경제가  사사사  경제관  대상이다살 ,  알베모알사  경제나  결결사  경제관  대상하나  

겁아다 .  두  가아  경제가  아그우  차아관  살아나  결결적주  아유나  아무일테것?  그것결  사사

하나  대대방아  타제주가 ,  즉  제유관  가빠  주인주가사  여부사  때제것아다 .  베모베모  경제

우밀  대대방결  언제모아  제신마  떠날  제유관  가빠  타제경  드그납아다 .  반살  알베모알사  경

제우밀  대대방결  특결이  가가  질밀우  묶여밀  역할마  수수하나  존존 ,  즉  남남아나  아아경  

드그납아다 .  아그우  말방제  좋마아  모모모있아다 .  “너관  사사방 ”나나  표현결  “너관  제유

롭우  방해해이 ”경  바바  수  있다살 ,  반살  “너나  결결할해이 ”나나  표현결  “너관  소유할해이 ”

나아  바바  수  있마  겁아다 .   

논사관  빠수하여  전우  먼저  것입 ( H e n r i k  I b s e n ,  1 8 2 8 - 1 9 0 6 ) 사  

주형사  단 ( E t  d u k k e h j e m ,  A  D o l l ' s  H o u s e ) ( 1 8 7 8 -

9 )  마아마  대목우  등가하나  다다  대대관  이  번  읽어살제읽  하아것 .   

 

헬머: 당신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를 무시하는거요? 

노라: 내 가장 신성한 의무? 그게 뭔데요? 

헬머: 내가 그걸 당신한테 말해줘야 하오? 당신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의무지, 아니면 뭐겠

소? 

노라: 나한텐 다른 의무도 있어요, 그것과 똑같이 신성한 의무가.  

헬머: 그런 건 있을 수 없소. 도대체 무슨 의무란 말이오? 

노라: 나 자신에 대한 의무요. 

헬머: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아내이고 어머니야.  

노라: 그딴 거, 이제 더는 안 믿어요. 내가 믿는 건 내가 그런 저런 것들 이전에 인간이라는 

거죠, 당신처럼 …. 아니 어쨌든 이제 나도 인간이 되어보려고 해요.-□인형의 집□ 

 



노나 ( N o r a ) 나나  여주결  ‘주형 ’아  아아나  ‘주시 ’아  지아제  합아다 .  선물  여여밀  ‘주

형 ’아  부제유관  대상이다살 ,  ‘주시 ’결  제유관  대상하나  것아아것 .  그그사  남남  헬나

( H e l m e r ) 우우  아마  제유관  지되극밀나 ,  다시  말방  주시아  지모다나  노나사  말아  

아방가  지아  않않마  것것아다 .  그우우  노나나  제유경자  주시아나여살다나  ‘아아 ’아아  납  아

아사  ‘어나아 ’였여  때때아아것 .  사사  헬나나  바모알가  알베모알사  경제우  대방  말말말  ‘부

모주아  포양  경제 ’관  대상하나  주선아나아  할  수  있있아다 .  사제  극  중우밀제  그나  결수가

극경  승빠하나  주선경  등가하여제  합아다 .  아이  헬나가  노나우우  아이여이  ‘신신이  사아 ’나

나  표현결  매우  중것합아다 .  아것결  그우우  결결  동경아생  아무아무나아관  잘  살여주여  때

때것아다 .  그우우  있어  결결동경마  이다나  것결  여기적극경  어어  ‘사아 ’관  수이이다나  것마  

사의합아다 .  선물  그것결  ‘아아 ’나  ‘어나아 ’경밀사  역할 ,  혹결  ‘남남 ’과  ‘아아아 ’경밀사  역할

우  대이  신신이  사아일  겁아다 .  중것이  것결  헬나가  말이  신신이  사아생  결결아나  가가  제

제나  관관관  여존사  사사적  관있마  그대경  답있할  때우관  사의관  가빠다나  점것아다 .   

제신과  아관하우  주어빠  관있 ,  혹결  신신이  사아관  따모나  것결  제신사  ‘제유 ’관  죽아

나 ,  혹결  사사사  빠결신우  대이  지신수위우  아나아  않나다아  할  수  있있아다 .  제유롭우  

대대방마  선선할  수  있나  제유가  없어빠다살 ,  사사결  과여것것  사나질  수수우  없극아테  말

아아것 .  나우우  여기마  주나  대대방아  제유가  있다나  것 ,  그것관그  우그관  사사우  몰것시

키나  관여제  없마  겁아다 .  대대방우우  여기마  주아  않극살  곧  떠날  것  같결  조바중아  중것

이  아유제  바경  여여우  있있아다 .  그그아관  ‘신신이  사아 ’우  사경사사나  순시 ,  타제사  제

유우  대이  불안불 ,  사사사  설설 ,  타제가  나관  선선하아  있다나  수행불결  모두  사나아아  

말  것것아다 .  바경  아것마  노나나  제생말아관  헬나나  아방할  수제  없무말  겁아다 .  그그밀  

시주  유하제  ｢ 레관  호우밀  울다｣ 나나  시우밀  아이여하우  지무나아제  모모아다 .  “부나  

명예  또나  권권 ,  가가아나나  굴레 /  그  모모  욕욕아  나관  부른다  방제 /  절절발아관  태자  

알바알경알나  어어우제  아밀내아  못이다 .  ( …)  선예물아것것  사사대나  오아 /  아  불친

사  유일이  가가주  아아개 /  그그아  먼  곳사  아아여 ,  아  아  납대우  나밀  얻결  사 /  사사과  



늙다 ,  오오  그  두  가아였나아 . ” 노나가  헬나우우밀  영말말  것 ,  그것결  바경  유하나  같결  

사사우  대이  불수신아무나아제  모관  일것아다 .      

 

 

2 .  아아  

어어모  결결마  선선하나  순시 ,  제유관  가빠  두  사사결  하나사  가가아생  제제경  아어들  

것아아 ,  그  제제나  두  사사사  사사마  여기하우  주질시변  수  있있아다 .  특사  중것이  것결  

A 가  ‘남남 ’아생  주어빠  역마  맡아 ,  B 나  ‘아아 ’나나  주어빠  역마  과여하우  관다나  점것아

다 .  대대방아  아아나나  지역관마  좋아하대나  남남아생  지역관마  좋아할  때 ,  우그나  제경

움마  느느여  마관것아다 .  우그나  아사양적극경  남남아  아아  ‘A ’경 ,  혹결  아아가  아아  ‘B ’

경 ,  그그아테  우그  제신극경밀  사사하아  사사받아  싶극아테  말것아다 .  남남과  아아나나  

제신아  결하아제  않않말  지역마  떠맡우  지나  순시 ,  두  사사  사아우나  언제모아  제경움아  

되아찾  수  있있아다 .  가가아생  사사적  과극연아관  중심하다가 ,  밀경  대대방아나  제신마  

욕생이  것아아것 .  생생  남남아나  아아나나  지역아  것친하나  사아우  충사이  것극경  관관관  

아지이다살 ,  아것결  사사적  관관아아  사사사  관관나  아아여  때때것아다 .   

사사아  떠나나  것 ,  아것결  가가  제제가  강제경  씌자  페모소나우  단중하느나  제신아나  대

대방사  맨맨굴마  욕생말여  때때우  벌어아나  현대것아다 .  아이  경우  우그나  더  아대  아사의

이  과여  연아관  그관두밀아  할  겁아다 .  그그아관  ‘아아 ’나  ‘남남 ’아생  지역  아제우  ‘엄마 ’나  

‘아오 ’나나  지역아  부가관다살 ,  가가  제제관  떠나나  것결  그관그  더  행사방아아  힘아어단아

다 .  헬나가  말이  신신이  사아  중  가가  치명적주  것결  ‘어나아 ’경밀사  사아나아  할  수  있마  

것  같있아다 .  아아경밀사  사아나나  것결  아결마  통방밀  지방  극행극  수  있아관 ,  ‘어나아 ’

경밀사  사아나  그그우  관관하우  극행극  수  있나  것아  아아여  때때것아다 .  사제경  사사아  

부존이  부부아  대부대아  결결동경마  아지하나  아유제  바경  ‘아아아 ’ 때때아나아  합아다 .  더  

아대  사사과  살살보사  관관가  사나빠  대상우밀  ‘아아 ’경밀사  역할마  사아적극경  수수하나  여

신아 ,  알베모알나  헬나사  경제우  포포관  여신아결  사사하아  사사받극밀나  제신사  욕욕마  



오오  ‘아아아 ’우우관  투사할  수수우  없마  겁아다 .   

그그아관  그그아결  아사양적극경  알아  있있아다 .  아아아우  대이  사사결  엄인이  사의우밀  

사사일  수  없다나  사사마  말아아것 .  그것결  아아아우우나  제유가  없여  때때것아다 .  그그

여  때때우  아아아우  대이  엄마아사  사사결  일방적주  짝사사일  수수우  없있아다 .  아나치우  

아아아우우  사사마  투사이  엄마아결  아아아 ,  특사  남제  아아아아  신가하살  극중이  불안불

마  느느다아  합아다 .  그것결  선물  아아아아  제유관  가빠  주인자경  신가하여  때때아아것 .  

아제  엄마아결  아아아제  맨마  아나아  않아  제신마  떠날  것아나나  사사마  예불이  것것아다 .  

아제  사사받아나  못말아관  사사마  주무말  대대마저제  떠나밀아  하나  겁아다 .  예극결  예결

지어  있무말  셈아아것 .  결결동경마  결정대하밀아  말말  헤헤 ( G e o r g  W i l h e l m  

F r i e d r i c h  H e g e l ,  1 7 7 0 - 1 8 3 1 ) 결  바경  아이  여신사  불신마  단것

하우  선아  오어단아다 .  그사  말마  이  번  아어살아것 .   

 

부부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 아니다. 비록 사랑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

이룬다고는 하지만 이 통일은 아직 아무런 대상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. 결국 부모는 자

녀에게서 비로소 이러한 대상성을 지니며 또한 바로 이들 자녀에게서 결합의 전체를 눈으로 

확인하는 것이다.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녀에게서 아내를 사랑하

는 가운데 마침내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사랑을 직감하는 것이다.-□

법철학(Grundlinien der Philosophiie des Rechts)□  

 

부모주아  사사가  발달하살밀  부모나  가때우  사방  일방적극경  결결지말  결결아  과연결결극

경  바바우  경아다 .  헤헤결  아이  과연결결마  전제경  방밀  사사과  결결 ,  그그아  가가마  신

찰말말  최최사  철대제나아  할  수  있있아다 .  그사  논사관  치치사  따나가  살아것 .  사사하나  

두  사사아  결결말있아다 .  그아결  결결마  선선이  것것것  살아아관  결정사  말방  결결제제우  

포포관  셈아아것 .  주어빠  것마  선선하나  것결  제유가  아아나  사사  행복우  아나아  않나다나  

가교아  떠오모나  대목아아것 .  제유생  오오  창조관  통방밀관  그  동명마  영위할  수  있나  법

아아테것 .  더  중생이  것결  결결아생  제제  제자가  대대방우  대이  지타적  소유권마  주주  사

사아우우  과시하나  형양아나나  겁아다 .  이  마어경  말방  “저  여제나  아  여제이 ” 혹결  “저  



남제나  아  남제이 ”관  관치하우  선전하나  수사나나  겁아다 .   

오오  민불이  사사관아  결결아  사사과  반대관다나  것마  제생할  수  있있아다 .  사사결  대대

방사  제유관  긍결방이관  유아지나  불결아나살 ,  결결아생  밀경  아제  제유관  포여이다나  혹

결  대대방우우  제유가  없다나  것마  선언하나  수사아여  때때아아것 .  예읽  결결마  말다아  할

아나제 ,  결결  동경  최여우나  두  사사결  사사사  힘극경  결결아  가방오나  소유우사  충동마  

아여아  나나  수  있마  겁아다 .  아오테아나  언제모아  대대방아  나관  떠날  제유가  있다나  사

사마  오불하아  있여  때때아아것 .  그그밀  헤헤제  “부부사아우밀사  사사사  관관나  아오  객관

적아아  않다 ”아 ,  다시  말방  “주관적”아나아  아이여말말  겁아다 .  주관적아여  때때우  불안

하다나  헤헤사  결조우  주목할  필것가  있있아다 .  그그다살  헤헤아  꿈꿈무말  객관적주  사사

아생  아무일테것?  그것결  제3 제사  눈극경  살않마  때우제  두  사사아  부부나나  사사아  대명

방아나  대태관  말합아다 .  다시  말방  누친나  객관적극경  두  사사아  아제  밀경관  소유하아  

소유관  존존나나  사사 ,  즉  유부그 ( 有有有 ) 나  유부남 ( 有有有 ) 아생  사사마  알아이  이다

나  겁아다 .   

‘유부남 ’과  ‘유부그 ’나나  표현우  소유관  사의하나  ‘유 ( 有 ) ’나나  글제가  있다나  것우  주목

하납것 .  대대방결  아제  나사  소유아여  때때우 ,  나관  제제이  다른  누친제  대대방우  대이  

친연  수위관  방밀나  안  관다나  겁아다 .  결결양우  최대이  신사과  신부사  친친아결  아제  두  

사사우  대방밀관그결  친연수위관  하밀나  마다  제자관  접제읽  교훈시키밀아  부른  겁아다 .  

그그밀  그이아  싱글경  하객극경  최대관  신사과  신부사  친친아결  신사과  신부관  잃결  허허불  

때때주아  피경과  제그우밀  밀경  짝아  지나  경우가  많결가  봅아다 .  그그아관  결결양결  결결

양사  하객극경  참가하아  않결  다른  사사아마저  친연수위관  포여하제읽  관아여우나  역부가아

아것 .  그그밀  철없나  어느  아아나  아오제  총생것것  살아나  남남마  유부남극경  관아여  위방  

갖결  노권마  하나아제  모관  일것아다 .  여절빠  다양마  먹여  지가  나오우  이다모가  혹결  중

후이  느느아  나나  옷마  것사밀아  노권하살밀  말것아다 .  반대경  철없나  남남제  아아가  섹시

이  옷마  것아  오가우  가밀아  하살  불안이  마다아  아여나  마마가아것아다 .   

선물  과연  시절우제  대대방사  제유관  해그나  아사양적주  반반 ,  혹결  소유욕아  존존하나  

것제  사사것아다 .  그그아관  소유욕결  사사과나  반대지나  불결것아다 .  소유욕결  대대방아  

가빠  제유관  저주하아관 ,  사사결  그것마  긍결하여  때때아아것 .  아그우  말할  수제  있마  것  



같같것 .  사사결  대대방마  소유하밀나  유아적주  욕욕마  부단사  넘어가밀나  사아가  없다살  

불가재하다아  말것아다 .  지타적  소유권마  주결하나  아밀자  제제나나  점우밀 ,  결결결  유하  

시주사  영대제목것것  “의친  짓 ”아나아  할  수  있나  겁아다 .  부부  사아우  제주  일어나나  사

것처과  사부처결  결결아  주결하나  지타적  소유권극경  처증지나  겁아다 .  그그밀  우그나  헤

헤아  사것처  환제나아  단언할  수  있있아다 .  그나  사사아  주관적일  때  불안우  떨아  있나  철

대제아여  때때것아다 .  그그아관  사사아  주관적아나나  것결  오오  두  사사사  마다극경관 ,  

혹결  제유사  긍결극경관  사사아  유아관다나  것마  말하나  것  아아테것?   

잊아  말아이  할  것아  하나  있있아다 .  바경  아  주관적아나나  신인마  끝테아  끌아  시다

살 ,  사사결  우그관  떠나아  않나다나  사사것아다 .  주관적아나나  것결  두  사사아  모두  제유

관  가아아  있다나  것과  접이  관관아  있나  것아여  때때아아것 .  정과사  두  사사결  알베모

알사  경제가  아아나  베모베모사  경제우  지하우  극  겁아다 .  관만  결결아생  제제관  통방  대

대방사  제유관  제만할  수  있다아  동생이  사사우우나  사사아  전제하나  제유 ,  혹결  주관신결  

여시  귀귀마  일아  아아  겁아다 .  그그다살  결결아생  제제경  대대방사  제유관  완전사  친지하

나  것아  불가재하다살 ,  어어  방법마  모모방모  수  있마테것?  헤헤결  전통적주  방법극경  대

대방마  완전사  묶어둘  수  있나  방법마  제안하우  경아다 .  그것아  바경  ‘아아 ’관  낳나  것아아

것 .  아지  헤헤결  < 선그나  나아나  아이여> 것것  아아관  낳우  지살  선그가  제신마  떠나아  

않나다나  나아나사  지아관  철대적극경  반행하아  있나  셈것아다 .   

결결동경우  아어시  두  남그나  아전  과연시절것것  열결적주  사사마  나누우  경아다 .  다수

주아  불수주아  그  순시  아아가  잉태하우  경아다 .  여여밀  헤헤결  유명이  가가  주처법마  제

안하우  경아다 .  “남제나  여제관  사사이다 .  여제제  남제관  사사이다 .  사사하나  두  남그

가  신관관관  가가다 .  그  결과  아아가  태어태다 .  그그그경  정과사  아아나  두  사사사  주관

적주  사사아  객관적극경  사현관  결과아다 . ” 여여테아나  대충  넘어나  수제  있있아다 .  그이

데  바경  아  대목우밀  헤헤결  여기이  존주넘여관  시제합아다 .  “여제나  제신사  아아관  사사

이다 .  남제나  제신사  아아관  사사이다 .  그그다살  두  남그나  밀경관  사사이다 . ” 제신사  

아아관  사사이다아  방밀 ,  두  남그가  밀경관  사사이다나  것아  제도극  수  있마테것?  선물  

그그아  않있아다 .  헤헤아  말이  가가  주처법결  결정사  말방  다다과  같아  바바  수  있마  하것



아다 .  “여제나  제신사  아아관  사사이다 .  남제나  제신사  아아관  사사이다 .  그그다살  아

아관  잉태하제읽  관아무말  그  순시우나  두  남그나  밀경관  사사말무다 . ” 여여밀  밀경  사사

하아  않않아관  아아가  잉태극  수  있다나  사사제  잊아  말아이  할  겁아다 .  그그아  남신아  아

아나살  그  누가  헤헤사  논그우  귀관  여울아모있아테?  

 

 

3 .  가가  

헤헤사  가가  주처법결  과연결결아  부모주아  가부가제제우  길아여빠  남신사  조바중마  반영

하나  논그것아다 .  아극사  남신중중주사적주  발대아아것 .  아아관  낳우  지살  훈아사  대부대

아  여신우우  시다나  점우밀 ,  아아우  대이  어나아사  사사결  강방질  수수우  없나  법것아다 .  

바경  아  점마  아사양적극경  아이하아  있나  것아  헤헤사  논그나아  할  수  있아것 .  부모주아  

가부가제제나  그그제  양호이  것아나아  할  수  있있아다 .  형양적아아관  핵가가  형태경  유아

지살밀  다른  친가아과사  과결경부연  제유경울  수  있극아테  말아아것 .  아  점우밀  우그사  가

가제제나  더  중생이  조사우  것방  있있아다 .  바경  아질적주  유대적  가부가제제우  포포지어  

있여  때때것아다 .  결치  우그사  결결아나  가가  제제나  부모주아  가부가제제나  유대적  가부

가제제가  여기하우  결합관  형태관  심하우  관  것것아다 .   

선물  남신제  여신과  마마가아경  결결아나  가가  제제사  피방제아여나  마마가아것아다 .  사

사하나  두  사사사  제유관  억억하여나  마마가아아테  말아아것 .  그그아관  현사적극경  여신사  

제유우  대이  억억결  남신사  그것살다  더  중생하우  빠수지아  있있아다 .  가부가제  하우밀나  

불가피이  일아아관  말아아것 .  아  대목우밀  아복영사  냉철이  대어마  읽어살나  것아  제움아  

극  것  같같것 .   

 

중요한 것은 친족공동체가 결혼을 조직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조직한다는 것이다. 가족은 결

혼을 매개로 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이다. 가족이 결혼을 매개로 해서만 생산된다고 할 때, 결

혼의 방식이 가족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하다. 그리하여 소유물로서의 여자를 남자

들끼리 교환하는 방식을 지닌 결혼이 가족의 가부장제적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다. 즉 가족 



내에서 남자는 주체인 것이고 여자는 대상인 것이다. 이처럼 하여 가부장제가 형성된다. 다

시 한 번 강조하건대 사회적 수준에서는 친족공동체에서의 가부장들의 연합적 지배와 가족

적 수준에서는 가부장의 지배가 하나의 구조로 접합된 남성지배가 가부장제이다. 이런 가부

장제에서 두 수준의 남성지배가 서로 불가분리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두말할 것

도 없다. 사회적 수준과 가족적 수준 사이의 이런 가부장제적 접합구조가 이른바 중세를 거

쳐 오늘날까지도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-□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□  

 

아복영사  설명결  다다과  같결  사사경  쉽우  정주극  수  있있아다 .  어느  여신아  있있아다 .  

그그우우나  사사하아  사사받아  싶결  남신아  있있아다 .  그그밀  과대  여신아아  말말  것것것  

그그나  그  남신과  결결방밀  아아관  낳아  가가마  친신하밀아  합아다 .  그그아관  그그나  아오  

잘  모모아다 .  제신결  아제  부모주아  가부가제관  넘어밀  더  대대이  유대  가부가제제사  아지

관  동시우  받우  지무다나  사사마  말아아것 .  결결양우  몰밀오나  그  많결  친가아 ,  두  사사

사  사사우  조지제  개것하아  않않말  사사아아  그  처대나아  할  수  있아것 .  아제  그그나  시시

부모 ,  친결부모 ,  친결양친  등등과  관관방이관  합아다 .  나아가  사사적극경제  유부그경밀

사  ‘신신이 ’ 것신과  사아제  부여받우  지아것 .  강남순아생  여신  대제가  유가가  표방하나  관

관사  논그관  사중사  눈최그경  살않말  것제  다  아유가  있무말  셈것아다 .   

 

유교적 관계주의는 남성/여성, 적자/서자, 남편/아내, 아들/딸, 양반/상민, 장/유 등의 위계

적이며 남성중심적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, 인간을 개체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근원

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‘여자와 남자는 평등하지만 역할과 본분이 다르다’라는 허위 평등주

의에 도달할 수 있어도, 사회․정치․경제․종교․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과 정의

를 모색하는 페미니즘의 ‘평등적 관계주의’라는 대안적 원리를 제공할 수 없다.-｢ 유교와 페

미니즘: 그 불가능한 만남에 대하여｣  

 

제어우나  양극과  다극아  있나  것것것  납관우나  남신과  여신 ,  남남과  아아 ,  아아과  딸아  



있다나  것아  유가적  관관  논그사  핵중아아것 .  그그밀  몇몇  대제아결  유대  사대아  여신마  

억억하아  않않아  남신과  대등이  위치우밀  신찰말다아  강조하여제  말무있아다 .  아이  움오움

우  대방  강남순아생  여신신대제나  관관사  논그우나  “주시마  개자적  존존경  살나  주양”,  다

시  말방  주시마  제유경자  주인극경  살나  논그가  결여지어  있다아  예비합아다 .  유대아  말이  

관관사  논그생  남신중중적아나나  점제  아적하살밀  말아아것 .  대신  그그나  치등적  관관주사

관  제안합아다 .  선물  여여밀  그그가  말이  ‘관관 ’생  의그  주어빠  관관가  아아나  대등이  두  

주자가  친신하나  관관관  말하나  겁아다 .  정과사  ‘치등적  관관 ’나  두  사사  중  어느  이  사사

아  대부할  때나  아아이  사의가  없나  것아나아  할  수  있아것 .   

결결과  가가아생  제제가  사사하나  두  사사사  제유나  사사마  살호하대나  처빠시증해  수  있

마테것?  그그다살  결결과  가가아생  제제나  좋결  제제일  수제  있있아다 .  관만  가가제제가  

사사하나  두  사사과나  아관이  ‘신신이  사아 ’관  강제하나  제제나살 ,  다시  말방  사사사  토대

주  제유관  제만하나  제제나살 ,  우그나  아  제제나  ‘사사사  아절극경  싸싸이하아 ’ 않마테것?  

단순이  논그아아관 ,  우그가  우울할  때  누예가나  우그사  우울마  먹아  즐대움마  향유하나  법

것아다 .  남남아  남안할  수제 ,  시부모가  남안할  수제 ,  친결  부모가  남안할  수제  있있아

다 .  선물  그것결  누예가사  슬슬과  우울마  대가경  하아  있나  것아아것 .  아의  나나어 ( 羅羅

錫 ,  1 8 9 6 - 1 9 4 9 ) 결  1 9 2 4 년우  우그  여신아우우  말말말  적아  있있아다 .  “우

그가  우그  제신마  잊어아그아  않마  때우관  우그나  빠결극경  다른  사사마  사사할  수  있다”아  

말아아것 .  신여신 ( 新新新 ) 2 권  6 호우  나오나  ｢ 나관  잊아  않결  수행｣ 우  등가하나  

친절것아다 .  옳결  아적것아다 .  제신사  제유관  욕생하대나  포여할  때 ,  우그나  다른  사사

마  빠결극경  사사할  수나  없나  법것아다 .  나사  제유생  권그아여우  앞밀  누예가관  사사할  

수  있나  필것조사아여제  하여  때때아아것 .    

사사하나  두  사사아  더불어  살밀아  하나  것결  정과이  일것아다 .  그관  통방  우그나  대대

방마  더  사사할  수  있나  시시과  공시마  얻마  수  있여  때때아아것 .  따경  떨어떨  살  때살다  

더  살보어주아  더  여기마  주아 ,  더  수행마  해  수  있극아테  말것아다 .  그그밀  더불어  재다

나  것결  떨어떨  살않마  때살다  대대방우우  과대살다  더  큰  제유관  주여  위이  결단우밀  시작

지어이관  합아다 .  그그밀  함께  사나  일결  매우  큰  신성마  것친하나  일것아다 .  사사하나  



사사사  제유관  처빠시키여  위방밀  삶마  영위하모다나  결사가  아아나살 ,  우그가  함부경  사

사하나  사사우우  함께  살제아  제안방밀나  안  지나  것제  아이  아유우밀것아다 .  더불어  살아

가살밀  대대방사  제유관  조지조  갉아먹아  정과사  두  사사  사아사  사사마저  질양시변  수제  

있여  때때것아다 .  사사하나  사사사  제유관  아키대나  처빠시키밀아  헌신할  수  있마테것?  

수많결  관있과  제제사  제적주  억권 ,  혹결  가부가제제우  교훈관  뿌그  깊결  아여중마  극행할  

수  있마테것?   


